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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희 의원, 반도체 전력 수급에 대한 김동연 지사 안일한 

현실 인식 지적!

대통령 원전 필요성 주장에 김 지사‘한심하고 무식한 소리’논란, 

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대부분 원전으로 충당 계획”  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(국민의힘 비례대표)은 14일(월) 경기도 국정감사에

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SNS를 통해 ‘반도체 산업에 원전은 필수’라는 윤석열 

대통령의 발언을 ‘한심하고 무식한 소리’라고 언급했던 것을 비판하며, 반도체 산업 

전력 확보에 대한 김 지사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.

이 의원은 “장관도 역임하고, 부총리도 역임하며,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정

책·외교를 담당한 분이 아니냐”고 질타하면서, 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사업은 대한

민국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며,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전기 

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”며 김 지사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꼬집었다. 

실제로 경기도의‘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계획’과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, 용

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수도권 전체 최대 전력수요(40GW)의 40%에 달

하는 막대한 규모(16GW)이다.



이 의원은 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10메가와트인데, 이 가운데 상당

수가 신한울 1, 2, 3, 4호기, 그리고 한빛 원전 1, 2, 3, 4, 6기 등에서 나온다.”며 원

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.

이에 김동연 지사는 “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. 지금 공

업용수 전력이 10GW가 필요한데, 현재로서 산업부에서 단기 3GW 계획 외에 것들은 

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”고 답했다. 그리고 “이 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, 

경기도가 최대한 협조를 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“용수와 전력 문제

는 경기도도 협조하겠지만,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쉽

지 않다”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. ♧


